
<2013년 9월 8일 – 주일 메시지>  

전도자의 삶 –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. 

(창 37:1-11) 

 

[서론] 

(1) 어떤 아빠가 우연찮게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. 

때마침 아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. 

아빠는 아들이 무엇을 기도 하는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

들어 보았습니다. 

- “하나님 아버지! 통장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.!” 

(이 기도를 들은 아빠의 마음이 어떠 했을까요?) 

(2)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? 

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, 소망 없는 삶을 

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. 

② 우리 성도들이 소망 있는 삶을 살아 간다는 것이 너무나 

중요합니다. 

- 생각보다,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

있습니다. 심지어 젊은이들 조차도 인생을 포기하는 

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

[본론] 

1. 그러면, 소망있는 삶을 살아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

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? 과연 그 잣대는 무엇일까요? 

- 다름이 아니고, 생존중심의 삶이냐! 아니면, 사명 중심의 

삶이냐는 것입니다. 

 

(1) 생존 중심적인 삶 

-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삶을 말하며, 철저하게 

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. 대다수의 

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있습니다. 

① 마 6 장- “무엇을 마실까, 무엇을 먹을까, 무엇을 입을까” 

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

②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- 늘 육신적인 삶에 연연 

했습니다. 결국은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. 

③ 에서- “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

무슨 이익이 있으리요” 

(육신적인 욕구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쳤습니다.) 

④ 생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

없습니다. 

(2) 사명 중심적인 삶. 

① 가나안- 왜 가나안에 가야 하나?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

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현장 

입니다. 세계선교의 센터입니다. 



② 갈렙- “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” 현실에 안주하지 

않았습니다.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에 

도전했습니다. 철저하게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. 

③ 바울-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최고의 사람입니다. 

(행 20:24, “내가 달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, 곧 

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

생명조차 조금도 귀한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”) 

④ 하나님께서는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

사람들에게 축복을 쏟아 부었습니다. 

- 지금 내 삶은 생존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, 

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? 

2. 이번 세계 렘넌트대회(WRC)에서 선포된 메시지의 

타이틀이 “인생 vision 캠프”입니다. 

- 소망 있는 삶, 비젼 있는 삶을 말합니다. 

(1) 요셉-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, 

살리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. 

① 그 이유- 창 37:1-11 언약을 잡았습니다. 

② 더 이상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. 

- 웅덩이에 던져지고, 노예로 팔려가고, 누명을 덮어서고, 

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

③ 형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. (11 절) 

- 형들은 철저하게 생존적인 삶을 살았지만, 요셉은 사명 

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. 

(2) 다윗- “나는 왕이 될것이다. 메시야의 조상이 될것이다.” 

① 이 언약을 잡았을 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

② 수 많은 위기도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. 

(3) 바울- “나는 로마 황제 앞에 서기까지는 죽지 않는다.” 

(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.) 

(4) 로레나- 멕시코 선교를 갔을 때 만난 사람입니다. (33 살 

여자분) 

① 13 살때부터 마약하다가 미국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. 

남편도 마약 중독입니다. 

② 이 여자가 복음을 받고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.- 

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습니다. 

 

[결론] 

(1) 많은 사람들이 생존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. 

① 이민사회- 먹고 살기에 급급합니다. 

② 현실에 안주할려고 합니다. 

(2)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. 

① 사명 중심적인 삶으로 갱신해야 합니다. 

②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. 


